
보덕암으로 가는 길

본격적인 등반이 아니라면 보덕암으로 가는 길

은 힘들지 않다. 해발 500m에 위치한 보덕암이지

만 도량 100m 전까지 차량으로 갈 수 있다. 길은 다

소 급하고 외길이지만 차량으로 갈 수 있다. 십여 

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작은 주차장이 있다.

차 문을 열면 완전히 다른 호흡이 시작된다. 

‘산’이라는 공간적 이동과 ‘가을’이라는 시간적 

이동이 호흡에 빛깔을 불어넣는다. 울긋불긋한 

호흡 속으로 산새들이 드문드문 운다. 시간은 그

렇게 가끔씩 흘러간다. 

다소 경사가 급한 계단길 100m 정도를 오르면 

이내 보덕암의 지붕이 눈에 들어온다. 가을이 물

씬 느껴지는 나뭇가지 사이로 보덕암이 다가온

다. 경내로 오르기 전 작은 전망대에 서면 지나온 

월악산 봉우리들과 충주호가 한 눈에 들어온다. 

절경이다. 길은 걷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

는 멈춰서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. 잠시 절경 속에 

머물면 길이 보인다. 지나온 길이 보인다. 봉우리

들 사이의 길과 길을 거슬러 가슴 속에 봉인되었

던 깊은 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. 살아온 날들의 

무게와 살아갈 날들의 무게가 어깨 위에 내려앉

는다. 그렇게 가끔 절경 속에 서는 것도 공부인 듯

하다.

경내엔 아무도 없다. 주지 스님이 출타 중인 듯

하다. 낯선 발자국 소리에 후원 쪽에서 검은 개가 

짖는다. 들어오지 말라는 것인지. 아니면 반가운 

것인지. 알 수 없다. 논란의 공안은 해결이 되었는

지. 논란의 공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

견공뿐일 텐데. 우리는 여전히 견공의 말을 알아

들을 수가 없다. 

보덕암에서 마주한 가을

도량은 단출하다. 한 눈에 들어온다. 대웅전, 요

사채, 보덕선원, 마당 한 칸 그리고 가을나무들. 

밖에서 보는 도량과 안에서 보는 도량은 달랐다. 

모든 것이 그런 것 같다.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

보는 것.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하는 

지도 모르겠다. 작은 모전탑이 도량의 중심을 잡

고 있다.

보덕암은 신라시대 왕리 스님이 수행한 곳이

다. 왕리 스님이 수행했던 자리에 1918년 보덕

암을 축조했다고 전한다. 누구의 불사인지는 알 

수 없다. 지금의 도량은 1979년에 불사를 시작해 

1984년, 주지인 적인 스님이 입산한 후 천일기도 

정진 속에서 이룬 도량이다. 관음도량인 보덕암

은 왕리 스님의 법명을 따라 왕리사고도 했다. 전

하는 바에는 기암 위에 탑 3기가 있었는데, 모두 

멸실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다. 대웅전을 다시 지

을 때 절터에 흩어져 있던 150여 장의 전탑 부재

를 모아 전탑을 쌓았다. 전탑 정면에 대웅전이 있

고, 대웅전 마당 왼쪽으로 보덕선원과 맞은편으

로 보덕암 당우가 있다. 선원 위쪽 산자락에는 약

사여래불입상을 모셨다. 경내에는 단엽 복판의 

연화좌대 2기와 두 동강으로 갈라진 화염문을 새

긴 광배 조각편, 단엽 복판을 조각한 방아확 등의 

석조 유물들이 있다. 

왕리 스님의 기록은 전하는 바가 거의 없다. 이

름뿐이다. 선지식의 전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사

라진 도량의 흔적만큼이나 아쉬운 일이다. 폐사

지처럼 흔적으로 남아 있는 스님의 법명이 아쉽

기만 하다. 그 법명 위에 이루었던 많은 공부들은 

어디에 있을까. 그 어딘가에 있을 조사의 공부가 

궁금해진다.  

선원 뒤쪽의 작은 언덕으로 오르면 도량이 또 

한 번 한 눈에 들어온다. 도량은 또 한 번 달라진

다. 붉은 숲 속에 보덕암이 깃들어 있다. 아무도 

알지 못하는 보물섬 지도 위에 와 있는 듯하다. 잠

시 비경 속에 머문다. 논란의 공안이 해결됐는지 

개 짖는 소리가 언제부턴가 들려오지 않는다. 모

든 것의 논란들이 우스워진다. 

전망대에서 보았던 먼 풍경과는 또 다른 모습

의 작은 풍경이다. 지붕 세 개와 나무 예닐곱 그

루,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늘이 전부인 작은 풍경이

다. 그 풍경 속에서 뜻이 있는 것이 있다면 객과 

검은 개뿐이다. 계절을 만나러 온 객과 뜻을 알 수 

없는 검은 개는 작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같은 가

을을 보고 있다. 

“조금 차분해진 마음으로 오던 길을 되돌아 볼 

때, 푸른 하늘 아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나무들

을 바라볼 때, 산다는 게 뭘까 하고 문득 혼자서 

중얼거릴 때, 나는 새삼스레 착해지려 한다. 〈중

략〉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, 태어난 것은 언젠가 

한 번은 죽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. 생자필멸, 회

자정리, 그런 것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노상 서운

하게 들리는 말이다. 〈중략〉 이 가을에 나는 모든 

이웃들을 사랑해주고 싶다. 단 한 사람이라도 서

운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. 가을은 정말 이상한 

계절이다.” 법정 스님이 가을에 쓴 글(가을 이야

기)이다. 그렇다. 고해 속에 던져진 우리가 한 번 

쯤은 하늘을 보게 되는 시절, 이 가을은 특별한 계

절이다. 한 사람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

계절이다. 

언덕을 내려와 다시 도량에 선다. 개가 다시 짖

기 시작한다. 그랬다. 견공은 다시 짖기 시작했다. 

이 가을이 가면 나와 개는 어디에 있을까. 

‘충북 제천시 보덕암’ B1면에서 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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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발 500m 영봉 가는 길목

대웅전·요사·선원 단출한 도량

전탑 부재 모아 전탑 재 조성 

석조연화대·광배 조각편 잔해

월악산·충주호 등 절경 조망 

보덕암 가는 길

길은 쉽다. 보덕암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

이동할 수 있다. 충주호를 끼고 달리다보면 

월악산을 마주한다. 길은 외길이고 경사가 

급하다. 주차장은 넓지 않다. 주차장에 차

를 두고 보덕암에서부터 산행을 시작하는 

사람들도 있다. 차량을 이용한다면 시간대

를 살펴서 결정할 일이다. 주차장에서 100m 

정도 계단길을 오르면 보덕암이다. 

보덕암은 신라시대 왕리 스님이 수행한 곳이다. 왕리 스님이 수행했던 자리에 1918년 보덕암을 축조했다고 전한다. 작은 전망대에 서면 지나온 월악산 봉우리들과 충주호가 한 눈에 들어온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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